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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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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와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52명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 다. 설문에 응답한 249명의 자료를 서술  분석,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 수 은 하 역별로  취하기 3.57 , 상상하기 3.59 , 공감  심 3.72 ,
개인  고통 3.15 으로 간 이상의 수 이었고, 임상실습 스트 스는 3.03 으로 간 이상의 수 이었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공감능력의 하 역  개인  고통과 정  상 계가 있었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를 개선시키기 해 

개인  고통 수 이 높은 간호 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스트 스 수 을 어떻게 리할 것인지에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evel of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52 nursing students 
between 1st September and 31st December 2013. 24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ean scores of empathy level in the subcategories for perspective
taking 3.57, fantasy 3.59, empathic concern 3.72 and personal distress 3.15 were above median and the mean score
for clinical practice stress 3.03 was above median. Clinical practice stres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 distress
on empath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manage personal distress on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with high level of personal distress to less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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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문지식을 습득하는 이론교육과 상자 

간호에 습득한 지식을 용하는 훈련과정인 실습교육으

로 구성되며, 이  임상실습은 문 간호인이 되기 한 
필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1]. 간호학생의 양  증가 

 임상 장에서 실습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이 

실용학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임상실습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2]. 그러나 최근 간호교육기 과 간호 학

생 수가 증가되면서 교육기 은 우수한 실습기 을 확보

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확보된 실습기 에서 실습교

육의 질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실습교육

에 한 간호학생들의 교육요구와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커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가 더욱 

가 되고 있다[3]. 실제, 간호학생들은 경험하는 여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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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  임상실습 스트 스를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4], 선행연구 결과[5-10]에서 제시된 간호 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 스 수 은 등도 이상으로 한 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임상실습에 한 흥미와 욕구, 

인내력을 감소시키고, 학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하시킨다[11]. 한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 스

로 인해 신체  건강문제와 불안, 우울 등의 심리  문제

를 경험하고 공에 한 회의감뿐만 아니라 학업을 포

기할 수도 있다[7].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 스를 낮추고 

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일은 간호교육기 이 지속 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합성[5], 성[6],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감[7], 셀 리

더십[8], 자기노출[9], 자아탄력성[10]과 련된 것으로 
부분 개인내 인 특성들을 련요인으로 다루고 있으

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의 감소에 학생 개인의 내  자원들의 향력이 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 내 자원인 공감은 개인과 타인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역동 가운데 요한 요인으로, 인 계성향 

 정  성향인 사회 계형성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
에 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측력을 증가시켜 주는 

넓게 보아 인 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

다[12]. 한 공감은 상 방에 한 존 과 배려를 기본

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환자가 의

미하는 것을 악하여 지지 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3]. 이처럼 공감은 임상실습 장에서 상자

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인 계를 맺어야 하는 간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 공감은 인 계능력, 이타행동, 심리
 안녕감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며[12,14-16], 스트
스 지각정도와 처 략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7,18]. 즉, 공감능력이 스트 스 지각이나 처는 

물론 인 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됨에 따라 

간호 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실습 스트 스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지 까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공감에 한 선

행연구들은 인 계[14], 문화  역량[19], 공감수  

향요인[20], 간호 재[21]를 악한 연구가 부분이며, 
간호교육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임상실습이나, 실습효

과나 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스트

스와 련성을 악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감수 과 임상실습 스트 스의 계

만을 악하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스트 스를 이해하고 

이를 효율 으로 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공감
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라는 하 역을 포함하

는 다차원  개념으로[22], 인지  공감은 상 방의 감

정을 인지해내는 능력과 상 의 역할을 취하여 보고 

한 반응으로 처해 보는 것으로 취하기와 상상하

기가 해당된다. 한편, 정서  공감은 상 방의 감정을 그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유하는 것으로 공감  

심과 개인  고통이 해당된다[22]. 선행연구 결과[17], 
공감능력의 하 역별로 스트 스 처 략 이용에 차

이를 보여, 간호 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실습 스트 스의 

경우에도 공감능력의 하 역에 따라 스트 스 지각이

나 처기 에 구별되는 차이 이 있을 것으로 측되어 

그 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을 하 요인별

로 살펴보고, 임상실습 스트 스와의 련성을 악하여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조  변인으로서 공감능력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

습 스트 스 정도  이들 간의 계를 악하는데 있으

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공감능력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임상실

습 스트 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4) 상자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 간의 

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C시와 S시에 소재한 2개 학의 4
년제 간호학과 재학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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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52명을 편의추출 하 다. 
G*power 3.1.7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할 때,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의 상 계 분

석을 해 양측검정, 유의수  .05, 검정력 .97, 간정도
의 효과크기 .25를 기 으로 필요한 체 최소 표본크기

는 229명이었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252명으로, 이
는 최소한의 표본크기인 229명을 충족하 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해당기 의 책임자에게 설문조사에 한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해당기 의 간호학과 강의실

을 방문하여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설문지 작

성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 설문

지를 배부하 다. 연구자는 상자들에게 설문내용이 연
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 이 

보장되고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 다. 연
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시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 수거함을 마련하여 개별 으로 

넣도록 하 다.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총 25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0부가 회
수되었고, 이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249(9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

공감능력은 Davis[22]가 개발한 인 계반응성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이용하여 악하

다. IRI는 Kang 등[23]에 의해 한국어  도구가 제작되

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원도구 개발자인 Davis[22]와 한국어  도구 제작을 한 

Kang 등[23]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후에 한국어  IRI를 
이용하 다. 인지  공감은 상 방의 과 입장에서 

서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의  취하기(perspective- 
taking)와 자신을 가상의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향성의 
상상하기(fantasy), 정서  공감은 상자에 한 느낌을 

경험하는 공감  (empathic concern)과 타인의 고통
스러운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개인  고통(personal 
distress)의 4개 요인으로 각 역별 문항수는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잘 표 하지 못하

는 문장이다’ 1 에서 ‘나를 아주 잘 표 한 문장이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Davis[22]는 4개요인  부 상 을 

나타내는 요인이 있는  등을 감안하여 각 요인별 수

를 모두 합한 총 을 공감척도 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총 을 별도로 산출하거

나 도구 체의 신뢰도 계수는 분석하지 않았다.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인과 의 생을 상으로 한 Kang 등[23]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취하기 .61, 상
상하기 .81, 공감  심 .73, 개인  고통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7, .80, .66, .77이었다.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sva[24]가 개발하고 Kim과 Lee[2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5개 역으로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인 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 등 24문항으로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
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는 평균과 표 편차로 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는 t-test와 ANOVA
를 실시하 고,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 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여학생이 244명(98.0%), 남학생이 5
명(2.0%)이었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140명(56.2%), 22
세 이상이 109명(43.8%)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1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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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249)

Variables 
Total score Item score

Mean(SD)

 Perspective taking 24.98( 4.14) 3.57(.60)

 Fantasy 25.11( 4.69) 3.59(.67)

 Empathic concern 26.03( 3.68) 3.72(.53)

 Personal distress 22.03( 4.27) 3.15(.61)

Clinical practice stress 72.67(10.49) 3.03(.44)

 Clinical environment 17.89( 2.69) 3.58(.54)

 Undesirable role model 18.51( 3.80) 3.09(.63)

 Assignments and workload 13.90( 2.40) 3.47(.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9.48( 2.57) 2.37(.64)

 Conflict with patient 12.80( 3.69) 2.56(.74)

(67.5%), 4학년이 81명(32.5%)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45명(58.2%), 가족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104명(41.8%)이었고,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취업 용이
성’이 115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 성에 따라’가 
76명(30.5%), ‘주변의 권유’가 58명(23.3%) 순이었다. 
학업성 은 ‘ ’이 103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공
만족도는 ‘만족’이 153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실습
만족도는 ‘보통’이 128명(51.4%)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9)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Female 244(98.0)
Male   5( 2.0)

Age(year)
≤21 140(56.2)
≥22 109(43.8)

Grade
3 168(67.5)
4  81(32.5)

Family living 
together

Yes 145(58.2)
No 104(41.8)

Motivation of 
admission

Appropriate aptitude  76(30.5)
Easy to employment 115(46.2)
Suggestion by others  58(23.3)

Academic 
achievement

Low  97(39.0)
Medium 103(41.4)
High  49(19.7)

Satisfaction on 
major

Dissatisfaction  19( 7.6)
Common  77(30.9)
Satisfaction 153(61.4)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  36(14.5)
Common 128(51.4)
Satisfaction  85(34.1)

3.2 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상자의 공감능력을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5  만

에 취하기 3.57 , 상상하기 3.59 , 공감  심 

3.72 , 개인  고통 3.15 이었다. 
상자의 임상실습 스트 스 수는 5  만 에 3.03

이었다. 5개 하 역별로는 실습교육환경 3.58 , 실
습업무 부담 3.47 ,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3.09 , 
환자와의 갈등 2.56 , 인 계 갈등 2.37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상자의 공감능력  인지  공감에 있어  취하

기는 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상상하기는 연

령에 따른 차이가 있어 21세 이하가 22세 이상보다 유의
하고 높았다(t=2.115, p=.035). 정서  공감  공감  

심은 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개인  고통

은 가족동거 여부, 입학동기, 학업성 , 공만족도, 실
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동거여부에 
있어 가족과 동거하는 군이 그 지 않은 군보다(t=2.685, 
p=.008), 입학동기에 있어 ‘취업의 용이성’과 ‘주변의 권
유’가 ‘ 성에 따라’보다 개인  고통 수가 높았다

(F=3.392, p=.036). 한 학업성 에 있어 ‘하’와 ‘ ’이 
‘상’보다(F=4.763, p=.009), 공만족도에 있어 ‘불만족’
이 ‘만족’ 보다(F=5.022, p=.007), 실습만족도는 ‘불만
족’과 ‘보통’이 ‘만족’ 보다(F=6.289, p=.002) 개인  고

통 수가 높았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연령, 학년, 입학동기, 공만족
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22세 이상이 21세 이하의 보다(t=-2.167, p=.014), 4학년
이 3학년보다(t=-3.056, p=.002), 입학동기에 있어 ‘타인
의 권유’가 ‘ 성에 따라’ 보다(F=3.830, p=.023) 임상실
습 스트 스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공만족도는 ‘불
만족’이 3.31 , ‘보통’이  3.03 , ‘만족’ 이 2.99
(F=4.546, p=.012)이었으나 사후검정에서 차이는 없었
고, 실습만족도는 ‘불만족’과 ‘보통’이 ‘만족’보다 임상
실습 스트 스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6.721, 
p=.001)[Table 3]. 

3.4 공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 스는 공감능력의 하 요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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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Empathy
Clinical practice stress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Perspective-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M(SD) t(p)/F(p) M(SD) t(p)/F(p) M(SD) t(p)/F(p) M(SD) t(p)/F(p)* M(SD) t(p)/F(p)*

Gender Female 3.56(.59) 1.050(.295) 3.59(.67) 1.482(.140) 3.72(.57) 1.736(.084) 3.15(.60) -.175(.862) 3.02(.44) -1.948(.053)Male 3.29(.48) 3.14(.36) 3.31(.64) 3.20(.46) 3.45(.39)

Age(year) ≤21 3.56(.61) .120(.905) 3.66(.69) 2.115(.035) 3.71(.51) -.484(.623) 3.20(.56) 1.494(.137) 2.97(.44) -2.167(.014)
≥22 3.55(.56) 3.48(.63) 3.73(.53) 3.09(.64) 3.11(.42)

Grade 3 3.54(.62) -.546(.586) 3.60(.70) .606(.545) 3.70(.51) -.331(.737) 3.19(.59) 1.517(.130) 2.97(.46) -3.056(.002)4 3.59(.51) 3.54(.61) 3.73(.54) 3.07(.62) 3.15(.37)
Family living 
together

Yes 3.58(.61) .575(.566) 3.61(.71) .697(.486) 3.72(.54) .375(.708) 3.24(.63) 2.685(.008) 3.04(.44) .428(.669)No 3.53(.56) 3.54(.60) 3.70(.50) 3.03(.54) 3.01(.43)

Motivation of 
admission

Appropriate aptitude 3.58(.58)
.110(.891)

3.63(.69)
.302(.739)

3.74(.51)
.847(.430)

3.01(.54)a

3.392(.036)
a<b

2.92(.46)a

3.830(.023)
a<bEasy to employment 3.55(.57) 3.55(.68) 3.73(.51) 3.22(.60)b 3.05(.45)ab

Suggestion by others 3.54(.63) 3.58(.62) 3.63(.55) 3.21(.65)b 3.12(.36)b

Academic 
achievement

Low 3.51(.68)
.714(.491)

3.55(.69)
.123(.884)

3.74(.55)
.227(.797)

3.25(.67)a

4.763(.009)
a>b

3.03(.44)
.552(.571)Medium 3.58(.54) 3.60(.65) 3.70(.51) 3.16(.54)a 3.05(.44)

High 3.62(.48) 3.60(.67) 3.68(.47) 2.93(.53)b 2.97(.44)

Satisfaction on 
major

Dissatisfaction 3.44(.77)
.490(.613)

3.43(.60)
.653(.521)

3.54(.75)
1.288(.278)

3.33(.68)a

5.022(.007)
a>b

3.31(.40)
4.546(.012)Common 3.59(.58) 3.62(.68) 3.76(.50) 3.30(.58)ab 3.03(.41)

Satisfaction 3.56(.57) 3.58(.67) 3.71(.50) 3.04(.58)b 2.99(.41)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 3.54(.62)
1.308(.272)

3.55(.62)
.289(.788)

3.71(.54)
2.351(.097)

3.36(.68)a

6.289(.002)
a>b

3.17(.43)a

6.721(.001)
a>bCommon 3.51(.53) 3.56(.65) 3.65(.52) 3.21(.57)a 30.8(.38)a

Satisfaction 3.71(.52) 3.62(.72) 3.81(.49) 2.98(.57)b 2.90(.49)b

*a,b: Duncan test(same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ce)

Table 3.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N=249)

고통(r=.201, p=.002)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49)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r(p) 

Perspective taking .020(.761)
Fantasy -.027(.680)
Empathic concern -.072(.263)
Personal distress .201(.00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 수 을 측정하고 변인 간의 상 계를 악하여 임

상실습 스트 스 감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공감능력 수 은 5  만 에 

취하기 3.57 , 상상하기 3.59 , 공감  심 3.72
, 개인  고통 3.15 으로 간 수  이상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Jeong와 Lee[14] 연구결
과 각 요인별 수 3.48 , 3.76 , 3.77 , 3.19 과 유

사한 수 이다. 그러나 등교사의 공감 수 을 살펴본 

Ha와 Park[26]의 연구결과 각 요인별 수 3.8 , 3.2 , 
3.8 , 3.3  보다는 다소 낮은 수 이었다. 치료  계

를 맺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능력은 문 인 간호사에게 우선 시 되는 필수 인 

의사소통 기술이다[27].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공감능력 
증진은 간호교육의 요한 졸업 성과이며, 이를 한 교
육 로그램의 개발과 운 이 간호교육기 의 요한 역

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재 보통 수 인 공

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이 개발되어 미

래의 간호사인 간호 학생에게 용된다면 상자와의 

상호작용과 에 한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불어 임상실습 응력을 도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는 평균 5  만 에 3.03 으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Hong 등[6]의 3.42 , Lee와 Jun [5]의 3.40 , Kim과 
Lee[25]의 3.33 , Kim[10]의 3.12  보다는 낮고, 
Bong[28]의 2.86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
들의 상자 표집방법, 상자 수, 부속병원의 유무, 실
습기 의 유형, 표집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한 수치
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스트 스 수 이 보통 이상

으로 나타나 극 인 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 스트 스 하 역에서는 실습교육환경으로 

인한 스트 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습업무 부
담이었다. 이는 선행연구[5,6]과 일치한 결과이며, 학생
들은 실습조원과 환자와는 원만한 인 계를 하고 있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6049

나, 실습교육환경과 과도한 과제물, 비교육 인 업무와 

련한 실습업무 부담에서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습 시 실습목표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내용을 심으로 한 과제물을 부과하고, 과제물 
주의 평가가 아닌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과제물로 

인한 스트 스를 우선 으로 해결하는 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간호 학생 임상실습 교육 실태 조사

[29]에 의하면, 1개 병원 당 실습학교 수는 평균 4.2개교, 
9개 이상 학이 실습을 나오는 병원도 9.6%에 달했으
며 동시에 3학교 이상이 겹쳐 실습을 하는 경우도 
45.7%나 되어, 우수한 임상실습기 을 확보하기 한 

노력은 실습병원의 집 화 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여러 학에서 여러 학생이 실습을 나오
게 되면서 실습업무 분담, 다른 학교 학생들을 칭찬하거
나 비교할 때 학생들은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2], 임상
장에서는 간호학생 교육에 한 업무 부담감, 비효과
인 실습운 , 실습 리 소홀 등의 실습교육의 질 하

를 우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시뮬 이션 

실습교과목을 확 하여 임상실습 교과목으로의 편입 등

의 안  실습체계 개발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하 요인

별 차이는 없었다. 이는 Kang 등[23]의 연구결과 공감  

심, 상상하기, 개인  고통 역에서 수가 여성이 남

성보다 높았고, 등교사의 인지  공감은 여성이 남성

보다 높았다는 결과[2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여학생 비율이 98%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
한 을 감안할 때,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비율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에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연령에 따라서는 21세 이
하가 22세 이상보다 공감능력의 하 역인 상상하기가 

높았다. 이는 상상하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26]와는 다른 결과로, 선행연구[26]에서는 상
상하기 수는 3.2 으로, 공감능력의 하  네 가지 요

인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연구 상의 연령은 25
세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20  반인 

과 상상하기 수는 3.59 으로 공감의 하 역  

두 번째로 높은 수로, 21세 이하가 22세 이상보다 높
게 나타난 결과는 화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행

에 몰입하는 상상하기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임상실습 스트 스는 공교육과 임상실습에 불만족

하는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
[6,10,25]와 동일한 결과로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해 용해보려

는 동기부여가 잘되어 있어[4], 임상실습을 정 으로 

지각하여 극 인 태도로 임하며, 스트 스 상황을 

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여 스트 스를 효율 으로 

리,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스트 스를 덜 받

을 수 있다고 본다[30].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
스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
한 선행연구 결과[5,6]와는 다른 결과이다. 최근 남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스 차이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임상실습 
스트 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

[5,6,31]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들[7,9,32]
이 있어, 이에 한 추가 연구와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결과 입학동기가 ‘ 성에 따라’가 ‘취업 용이성’과 ‘주
변의 권유’보다 임상실습 스트 스가 낮았다. 이는 입학
동기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스에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5,6]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 성에 따
라’ 간호학을 선택한 상자의 비율이 30.5%로 선행연
구[5,6]의 18.5-18.7%보다 2배 가까운 비율로, 성에 

따른 간호학의 선택은 공에 한 흥미  만족도에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반 하듯 선행연구[5,6]
에서는 공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40% 후인 에 반

해, 본 연구에서는 61.4%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이 입학 후 학과 응과 문직 간호사로서

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성 탐색의 시간은 

요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의 공 만족도를 지속 으

로 검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다.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와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 요인  개인  고통이 높을수

록 임상실습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공감능력의 하 요인  개인  고통이 스트 스 

지각정도와 높은 상 계를 보인 선행연구[17]의 결과
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들이 간호 

상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경험할 때 마치 자신의 일처

럼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임상실습 스트

스가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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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22]는 타인의 불행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
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개인  고통이라 하면서, 
개인  고통은 공감능력의 다른 하 요인과는 구별되는 

성향으로, 취하기를 잘하기 해서는 개인  고통을 

조  할 수 있어야 함을 밝혔다. 즉 공감을 해서 감정
을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타인과 정서 으로 혼합

되는 경우 인지  통제를 넘어 충동 이거나 공격 인 

행동이 유발될 수 있으며[33], 개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도움행동 보다는 친사회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

다[16]은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
스를 덜 경험하도록 돕기 해서는 공감  심이나 

취하기 같은 공감능력 향상은 물론, 개인  고통의 정

서  요인은 하게 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에서 공감능력은 매우 요한 개념으로 상자

와 치료  계를 형성하고 돕는 행 인 간호의 본질을 

실천하기 해 공감수 의 향상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
나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감능력을 논할 때 간호 상

자의 입장과 간호제공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제공자의 경우 공감수  특히 개인

 고통 수 이 높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 인 스트

스를 효과 으로 처하도록 돕기 한 방안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와의 상 계

를 확인하여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를 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해 시행된 서술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스트 스는 공감능력의 하

역  개인  고통과 상 성이 있었으며, 개인  고통 수

이 높은 간호 학생의 경우 높은 공감수 으로 인해 

본인이 지각하는 임상실습 스트 스 수 을 어떻게 리

할 것인지에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공감능력과 

임상실습 스트 스와의 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임상실

습 스트 스에 한 재방안을 구축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간호학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는 데는 신 을 기하여

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수들을 악하고 이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간호 학생의 공감능력  개인  고통은 임상실습 

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으로 이를 다루고 극복하

기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통합 인 공감 교육  

재 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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